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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10. 17.(금) 조간 < 10. 16. (목) 12:00 >

상생페이백, 9월 환급(페이백) 대상자 
415만명에 총 2,414억원 지급

- 접수 한 달(9.15~10.14.) 동안 총 10,579,937명 신청
- 9월 환급(페이백) 지급 대상자 415만명, 1인당 평균 5.8만원 환급

 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한성숙, 이하 중기부)는 16일(목) 상생페이백 접수 

한 달간 총 1,058만명이 신청했으며, 9월 환급(페이백)으로 총 2,414억원을 

지급했다고 밝혔다.

 

 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

카드소비액이 작년 월 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%(월 최대 10만원)를 

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.

  지난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상생페이백은 접수 한 달(9.15~10.14) 

동안 약 1,058만명이 신청했다. 지역별로는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 신청 

비중이 54%(570만)로 나타났으며,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(6.4%), 

경남(6.0%)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. 연령별로는 30대가 25.4%, 40대 24.8%, 

50대 19.6%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.

  10월 9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국민 중,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 보다 

올해 9월 소비액이 증가해 환급(페이백)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총 415

만명(대상자* 1,012만명의 41%)이다. 해당 지급 대상자에게는 10월 15일

에 총 2,414억원의 환급액(페이백)이 지급됐다.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

58,155원이다.

    * 환급(페이백) 신청자 중 지원요건(만 19세 이상이고, ‘24년 카드실적이 있는 국민)을 충족한 자

  2,414억원은 백화점·아웃렛, 대형마트,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카드소비

액을 제외한 전년 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20%를 환급한 것으로, 약 1조 

2,070억원(지급액의 5배)의 소비진작 효과가 발생해 중소·소상공인 및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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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시장 매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.

  한편, 10월 10일 이후 환급(페이백)을 신청한 국민이라도 작년 월평균 

카드소비액 대비 9월 소비증가분이 있을 경우, 오는 11월 15일에 10월분 

환급액(페이백) 지급 시 9월분 환급액(페이백)도 함께 소급하여 지급한다.

 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“상생페이백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비 

참여가 곧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정책”이라며, “남은 기간 동안 

더 많은 국민이 참여해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해 나가

겠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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